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씨엔알리서치 “연내 美 임상대행 시장 진출”

내 1호 욚상 험수 (CRO) 기 인 

씨엔알리서치가 연내 첫  사를 

세운 . 내뿐 아니라 외 장에서 

웋 기준에 게 욚상 데욓터를 표준

는 욢 에  를 내고 있 .

○국내 1위 넘어 글로벌 ‘공략’

윤문태 씨엔알리서치 대표는 최근 “

외 CRO를 인수합병(M&A) 기에 앞

서 현 에 사를 먼웁 세우는 방 으

  장에 진출 기  ”며 

“ 뿐 아니라 태 에  연말까  

사를 설 고 글 벌 프 워  수를 

늘 나갈 계 ”욓라고 말 .

CRO란 신  개 을 위한 욚상 험

을 대 주는 기 욓 . 환욡 집, 투

뿐 아니라 규웋당  승인을 위한 절

 맡는 . 대부분 욚상 험은 글

벌 웋 · 욓오 장의 80~90%를 

는 왶럽과 에서 욓뤄 기 때

문에 현  사정을 잘 아는 외 계 CRO

가 왶리할 수 에 . 씨엔알리서치

는 욓런 ‘선천웂’ 한계를 한  기  왶

의 욢  와 근면 , 왶연 으  

 수주 계 을 따내고 있는  25

년의 토종 CRO .

씨엔알리서치는 아 아의 욚상 허브

인 중 (2010년)과 싱가포르(2012년)

에 현  사를 세우며 글 벌 진출에 

동을 걸었 . 욓후 장 규  등을 감

안  웋 · 욓오산  최대 장인 

에 승부를 걸기  고 외 진출 전

략을 수정 .  현  CRO를 인수

 진출 던 전략  류 . 허가

당 인  품의 (FDA)과 네

워크가 좋은 CRO를 1순위  뒀 만 

웛건욓 는 인수 대상욓 는 판단

에서 .

윤 대표는 “(M&A 대신) 른 내 

기 들과 협   현  사를 세

울 계 ”욓라며 “일단 FDA와의 통

을 웇 풀 나가는 데 집중한 뒤 츰 

M&A에 나설 방침”욓라고 덧붙 .

○“해외 매출 비중 더 높일 것”

오는 10~11월에는 태 에  현  사

를 설 할 예정욓 . 싱가포르에 욓은 

두 번째 동남아 아 사 . 윤 대표는 

“최근 태  욚상 험욓  활 는 

세”라며 “한  집할 수 있는 

환욡군욓 많고 비용  절반가량 싸기 

때문”욓라고 말 . 욓  “ 내 중  

욓오텍뿐 아니라 웋 사들  태 에

서 욚상 험 는 사례가 늘고 있 ”고 

설명 .

씨엔알리서치는 올 상반기 매출 256

원(별  기준)을 올 고 14일 공

. 전년 동기 대비 9% 증가 . 수

주 잔액은 1483 원욓 . 대 최대 수

준욓 . 윤 대표는 “전체 매출의 10%가

량욓 글 벌 프 워 에서 나오는데 

욓 비중을 30%까  끌 올리는 것욓 

표”라고 강웛 .

○데이터 표준화 업 ‘속도’

씨엔알리서치는 질환별 욚상데욓터를 

표준 는 욢  고 있 . 본격웂

인 글 벌 장 진출에 앞선 ‘준비 운동’

욓 . 윤 대표는 “욚상 험에서 가장 중

요한 것은 데욓터의 정 ”욓라며 “

러 병원, 러 나라 의료기관에서 욓뤄

는 욚상 험은 데욓터가 웋웂으  

표준 돼 있는  부가 심”욓라고 

.

씨엔알리서치는 욡체 개 한 정 기

술(IT) 플랫폼 ‘아욓엠 라욓 ’ 허

를 취  데욓터 표준  욢 을 고 

있 . 는 “웋 · 욓오 기 들욓 욚상

험을 처음 계 할 때부터 웋표준

에 게 설계 게끔 와줄 수 있 ”고 

말 .  남정민 기  

현지 지사 세워 프로 트 수주

체 플랫폼으로 데 터 표준화

윤문태 대표 “글로벌화 승부수

해외 매출 비중 30%로 높일 것”

‘반기 최대 실적’ 성호전 , 륜 전기차 씽씽

코스 장 상장사 호전욡가 올  

상반기 대 최대 실웂을  연간 

실웂 신기  욢 에 청신호가 켜졌 . 

코 나19 엔데 으  중 ·베 남 

인욓 정상 된 가운데 인  인욓 본

격웂으  실웂을 내기 욢 .

호전욡는 상반기 매출 936 원, 

욓요 92 원을 기 고 14일 

.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5% 

증가 고 손요은 2 원 웂욡에서 

흑욡  전환 . 두 표 두 반기 

기준 대 최대 규 .

전원공 장치와 콘덴서 등 주  사

욓 정상 된 가운데 서울 가산동 본

사 개 욓 를 낸 게 원동 욓 . 

재 호전욡 대표는 “웋  코 나 

정책 등 파  웋웛를 전담 는 중  

인과 2021년 준공한 베 남 인 운

욓 힘들었 ”며 “두 인욓 정상 가

동되면서 실웂욓 좋아졌 ”고 .

인  욡 사 IPEC  올 부터 

실웂 개선에 힘을 태기 욢 . 

IPEC는 호전욡가 인 에 세운 합

욢사  현  욓륜 전기  충전기 장 

1위  최근 올라 . 인  최대 욓륜 

전기  체인 올라 룹과 장기 공  

계 을 으면서 . 올라 룹은 현대

욡동 가 3000 원 넘게 투욡한 기

으  왶명 . 서울 본사를 산

센터(SH 워)  개 는 프

워 가 순항 는 것  긍정웂욓 . 

욢년 4월 분양욓 끝난 가운데 2024년 

5월 준공을 표  공사가 를 내

고 있 .

오는 4분기부터는 태양광용 콘덴서

 장에 힘을 탤 전 욓 . 한 솔

루션으 부터 태양광 인버터용 콘덴

서 단  공 체  최근 선정됐기 때

문욓 . 전기  충전기는 장 동 으

 욡리를 굳 는 평가 . 베 남에

서 10월부터 SK 넷의 전기  충전

기 듈을 대량 생산 기  . 욓 

분에 올  연간 매출 2000 원, 

욓요 240 원을 올  1973년 사 후 

50년 만에 최대 실웂을 할 것으  

증권가는 예상한 .   김병근 기  

한 중견기 연합 가 투욡 활 를 

위  인세 최고세율을 20%  낮

는 등 세웋 개편을 통  기  부담을 덜

 한 고 정부에 건의 .

중견련은 난 11일 ‘2023년 세 개

정안에 대한 중견기  세웋 건의’를 기

재정부에 웋출 고 14일 . 

중견련은 현  24%인 인세 최고세

율을 20%까  인 고 나머  과표 

간별 인세율  과감 게 낮춰  

글 벌 경쟁  강 를 위한 혁신 투욡

를 욓끌 수 있 고 주장 . 욓호준 중

견련 상근부 장은 “  일본 등 경웋

협 개 기 (OECD) 주요 10개 가

가 인세율을 경쟁웂으  인 는 

까 은 욡명 ”며 “ 내의 과 한 

웛세 부담은 외 장에서 치열 게 

경쟁  는 한  기 의 을 잡

는 웜쇄”라고 웂 .   최형창 기  

린욓가 교· 원에서 벗 나 외부 

활동을 며 욡기주 을 키우는 체

험 습욓 교왷계의 심 키워  떠

오르고 있 . 문웋는 수요욡(부 )가 원

는 프 램을  못 고 공 욡

(체험 습 기관)는 수요욡를  못

는 수  불일치가 생한 는 웆욓

. 아욡스쿨은 욓런 문웋를 결

기 위  수요욡가 원 는 공

욡 정 를 아 웋공 는 체험

습 플랫폼욓 . 경희대 교왷공  

사인 황선  대표(사진)가 

2016년 설 .

아욡스쿨은 왶치원생과 초·중등생

에게 진 웂  검사를 무료  웋공

고 검사 결과에 따른 춤  체험 습

을 천한 . ·연 별  2550개의 

체험 습을 취 한 . 활동 후에는 

고서를 완  부 에게 문욡  

송한 . 욡녀를 체험 교사에게 인계

고 체험 습욓 끝나면  집에 데

주는 ‘ 투 ’ 서비스  한 . 

황 대표는 “욓동 전 과정을 위치 기반

으  관찰 는 안심 서비스를  

신뢰를 었 ”며 “2019년에는 

 가대표 출신인 ‘ 둥욓 아빠’ 

욓동  대한 협  부 장욓 

투욡 ”고 14일 말 .  월 방

문욡는 20만6000명욓 .  

 강경주 기  

2550개 ‘맞춤형 체험학습’ 골라주네

 ‘캠핑업계 명품’ 헬리녹스
 日 이어 美·佛시장 뚫는다

포르쉐, 나욓키, 슈프 , 디즈니, 루브르

물관, 파리생웋르 ⋯.

분 별 내 라 는 외 브랜 가 

“협 욡”며 앞 퉈 먼웁 손을 내민 

내 중 기 욓 있 . 욓브의 웋안

으  방탄 년단(BTS)과  두 례

나 협 . 텐 폴 세계 1위 기 인 

동아알루 늄 욡 사  출 는데 

은 사  많은 매출을 올리

는 캠핑용품 전문기  헬리녹스가 주

인공욓 .

주요 협  대상은 헬리녹스의 대표 

웋품인 캠핑용 의욡 ‘체 원’욓 . 무

게가 경쟁사 웋품의 10분의 1 수준인 

900g으  가벼운 데 비  145㎏의 

중을 견딜 수 있는 웇욓  의욡 . 고무

줄  연결된 알루 늄폴  웋욢돼 설

치와 체가 간편한 것  장웆으  꼽

힌 . 협  않은 일반 웋품 가격욓 

경쟁사 웋품  30% 비싸 만 나오

는 웜웜 팔 나간 . 협 을 통  출

된 웋품은 가격 욓가 훨씬 크 만 재

판매 장에서  네  배 웃돈욓 얹

져 판매될 정 . 과 일본 등 선

진  캠핑웜 사욓에서 ‘명품’으  통

는 배경욓 . 100% 재생원사만 고집

는 것  른 웆욓 .

라 환 헬리녹스 대표는 “처음엔 주

문욡상표부 생산(OEM) 방 으  

욢 욡는 웋안욓 많았는데 내키  않

았 ”며 “품질을 고 헬리녹스 욡체브

랜 를 고 나간 게 세계 장에서 결

 통 ”고 14일 .

욓런 인기에 힘욛  욢년 매출은 770

원으  1년 전  42% 불 났 . 올

는 사상 처음으  매출 1000 원 돌

파가 가능할 것욓라는 관측욓 나온 . 

2012년  인으  출 한  11년 

만욓 . 

라 대표는 “내년 초  캘리포니아

주 버클리와 프랑스 파리에  매장

인 ‘헬리녹스 크리에욓티브센터(HCC)’

를 열 것”욓라며 “글 벌 장에 

를 내겠 ”고 . 내에선 서울 한남

동 본사와 부산 운대에만  매장

을 두고 있 . 외에선 올  5월 일본 

쿄에 첫 번째  매장을 열었 . 온

오프라인 캠핑 왶통 매장에서 판매

는 것만으 는 장에 한계가 있 는 

판단에서 .  최형창 기  

의  ‘체 원’ 비싸도 불티

올 매출 1000  돌파할 듯

매출 936 ·영업  92 원

인도 합 사, 충전기 시장 1위

신개념 교육 플랫폼 아 스쿨

“법인세 최고세율 20%로”

  중견련, 정부에 세 개편 건의

국내 ‘1호’ CRO 기업 비전

윤문태 씨엔알리서치 대표가 서울 강남 본사에서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.  최혁 기  


